
제7강 정신분석의 예술이론 : 승화, 실재, 환상 

 

□성충동과 승화이론 

①정의 : 『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, 1915』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내림. 두 번째 심리기구 모

델과 나르시시즘 개념이 도입된 이후, 승화는 직접적으로 성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봄. 성적인 

활동이 비성적인 활동으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리비도가 자아로 퇴행되어야 한다. 이 때 승화는 

자기과시나 애착과도 연관된다.  

• 겉으로는 성적인 것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성적 충동의 힘에서 비롯되는 인간 활동. 특

히 지적 탐구와 예술적 활동에 두드러진다.  

• 프로이트는 경제적, 역동적 관점에서 성적 목표가 아닌 다른 것 (한 사회가 큰 가치를 부여하는 

공인된 활동)을 겨냥하는 욕망을 설명하기 위해 승화라는 개념을 고안한다. 

• 특히 창조적 활동, 지적인 연구, 미적인 감성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승화는 문화를 설명하는 정

신분석의 핵심개념이다. 

② 승화의 메커니즘 

승화는 성적 충동의 역동성에서 비롯된다. 성적충동은 그 목적이나 대상에 연관된 성적 활동으로 

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리비도를 그 에너지로 삼는 순환운동자체이다. 성적충동은 그 목적이나 대

상에 연관된 성적 활동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리비도를 그 에너지로 삼는 운동자체이다. 부

분충동들 중에서 생식활동에 연관된 형태에 속하지 않게 되는 충동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승화는 

이것을 원천으로 삼는다. 

③ 승화의 예 

•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조 활동,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등 

④ 라캉의 승화개념 

문화는 상징화가 아니라 상징계를 벗어나는 절대적 영역인 실재(réel)에 대한 갈망과 주체에게 작

용하는 실재의 갑작스러운 효과 때문에 가능해진다. 라캉은 실재가 상징계에서 벗어남을 ‘탈존’ 

혹은 ‘밖으로부터-나타남(ex-sistence)'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. 그것은 상징계가 보여주는 틈이

며 과학과 지식에 의해 봉합되지 않는 찌꺼기이자 욕망이 좌초하는 지점이다. 실재는 주체의 존

재론적 측면과 대상 이면의 본질세계라는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. 예술이 보이는 창조

적 열정은 이 실재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지프스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. 상징계가 욕망의 질서를 

규정한다면 실재계는 그 불가능성과 죽음에 관계된다. 이 역설적 대상인 실재는 인간에게 영원히 

잃어버린 대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라캉은 물(Ding, Chose)로 나중엔 ‘ 환상대상 a 

(objet a)’로 부른다. 물이 불가능한 주이상스의 대상의 화신이자 어머니적인 대상의 성격을 더 강

조한다면 환상대상 a는 보다 적극적인 욕망의 능동성을 가리킨다. 그것은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

우연히 그것에 고착되게 만들면서 주체를 파멸시키고 유혹하는 샤일록이 탐했던 1파운드의 살 덩



어리 같은 것이다. 

• 승화란 단순히 충동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물(Ding)의 위치로 끌어 올리는 것이

다. 다시 말해 대상의 본질을 변화시킴으로써 환상의 구조에서 대상의 위치를 숭고함으로 바꾸는 

것이 승화이다.  

• 예술의 주요한 모티브는 승화지만 표현된 것보다는 작품 활동에 내재한 환상이 더 중요. 

• 라캉은 승화를 죽음충동과 연결시키는데 죽음 충동이 겨냥하는 대상은 실재다.  

• 광기는 실재에 대한 체험일 수 있다. 억압된 것은 환각의 형태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실재의 드

러남과 관계된다. →초현실주의 그림들(달리, 마그리트 등) 참조. 

 

□정신분석의 예술이론 : 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(초현실주의) 

1 언캐니(uncanny, umheimlich) : 두려운 낯설음으로 번역할 수 있다. 억제된 유아기 콤플렉스가 

갑작스레 깨어날 때 느낌이 생긴다. 이것은 억압되었던 것이 통합된 정체성, 미적규범, 사회질서 

등을 파열시키면서 회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에 관련되어 있다. 사회로부터 금기된 쾌감에

의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 밑에 억압되어 있다가 틈틈이 귀환한다. 이 무의식의 

발견 (거세공포, 복제된 이중의 상, 자동기계 등) 혹은 주장은 인간의 본능에 내재한 강박적인 반

복충동(compulsion to repeat)과 연결되어 프로이트 미학의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. 라캉은 이 친

숙한 낯설음을 angoisse 개념에 연결시켰는데 그에 의하면 ‘결여의 결여’가 불안의 근원이다. 사

마귀가면의 예 참조. 욕망이 실현되거나 죽은 자들의 돌아옴 같은 것은 두려운 낯설음을 불러일

으킨다.  

2 환상(fantasy) : 프로이트는 유혹 환상, 부모의 성교 장면을 목격하는 최초 사건 환상, 거세 환

상이라는 세 가지 근본 환상을 찾아냈다. 유혹 환상은 성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, 거세 환상은 

성 차이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, 최초 사건 환상은 개인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려는 

것과 관련이 된다. 후에 프로이트는 자궁 속 존재에 대한 환상을 추가했다.  

- 환상은 “욕망의 대상이 아니라, 욕망의 배경, 즉 욕망의 무대장치이다”.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

주체는 흔히 수동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, 공간은 흔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다. 초현실

주의는 환상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집단이다.  

- 환상은 일종의 장면화 (mise en scène) : 환상은 주체의 삶에 있어서 실제보다 더 실제적일 수 

있다. 환상이 없다면 주체는 지탱할 수 없다. 

- 라캉에 따르면 환상의 거세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다. ‘멈춘 이미지’, 주체는 또한 환

상을 통해 실재와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욕망을 유지한다. 

- 환상은 흔히 창에 비유되는데, 그것은 주체의 분열(내부와 외부)을 보여주며, 동시에 주체가 보

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. 

 



3 실재와 반복 : 실재는 상징계이전의 원초적인 어떤 것으로 인간 삶의 본원적인 것이다. 실재는 

형상화나 재현을 벗어나고 언제나 부정과 억압의 효과로만 드러난다. 초현실주의는 결국 실재를 

표현하려고 노력했다. 라캉은 트라우마를 실재와의 만남, 즉 빗나간 만남으로 정의했다. 브르통은 

초현실주의가 실재가 되기를 바랐고, 초현실주의가 모두에게 해방적인 효과와 함께 이 대립을 극

복하기를 희망했다. 실재는 일상에서 반복의 효과로 모습을 드러낸다. 반복은 억압된 것의 회귀와 

관련이 많다. 반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갖는데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사실상 필연성의 

지배를 받기 때문이다. 반복되는 것은 원인을 갖기 마련이다. 강박 메카니즘에 따라 주체는 스스

로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을 반복한다.  

초현실주의자들은 반복 강박을 객관적 우연으로 뒤바꾸어 놓았다. 그러나 그 우연들은 과거에 이

미 결정된 것들이기에 항상 ‘놀라움’, ‘상실’, ‘불안’, ‘권태’ 등을 불러일으키며 되풀이 된다. 반복

은 오브제 속에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오브제는 상실한 대상의 대체물로서 언캐니한 모습으로 

회귀하기도 한다. 또한 반복을 기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초현실주의자들은 오토마티즘에 매달렸

다. 프로이트는 오토마티즘을 효과적인 치료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별 관심이 없었다. 브르

통은 오토마티즘을 초현실주의의 핵심 위치에 앉힘으로써 프로이트에 맞섰고, 오토마티즘을 새 

암호체계로 만들어냄으로써 프랑스 정신의학에 맞섰다. 

 


